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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8일 주일 말씀 중‘선생을 대하는 대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 선생은 삼위체의 육으로 쓰인

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선생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를 간구할 때 순간‘선생의 가치를 깨달

으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섬광처

럼 스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성자 예수님 말씀 *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무한한 힘을 깨달으면 

네 선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주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선생을 깨달아라!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서도

저토록 지옥의 고통 속에 처박혀 있어도 

한마디 불평 없이 나의 사랑 대상이 되어 

하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생명 구원에 목숨을 건 

네 선생의 꼭 다문 입을 보아라.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단계, 

신의 강림을 완전하게 맞이한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철부지 어린 제자들의 어리광에 

입술이 찢어지도록 웃고 

어린 제자의 아픔에 부모 이상으로 노심초사하며 

밤잠 자지 않고 어린 제자 머리맡을 지키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네 선생의 삶과 그의 인격을 보아라.

내 어찌 그를 한 시라도 떠날 수 있으랴.

내 어찌 그를 떠나 살 수 있으랴.

피 맺힌 십자가 숨은 원한을 깨달아 

한스러운 6천 년 하늘 역사 방향을 틀고 

생명 구원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네 선생이다.

원한 속에, 피눈물 속에 

한 순간도 편할 수 없는 

신약역사의 길이었다.

모두가 내 피맺힌 원한의 죽음을 향해 

울부짖고 눈물 흘리지 않았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도 

나의 죽음의 원한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를 안다고 하나 

영계의 깊은 속까지 깨닫지 못한 내 제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었기에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들은 육신의 나약함에 자기를 맡긴 것이다.

나를 온전히 깨달았으면 

나와 같이 깨어 기도했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삼위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달았으면 

내 육신의 존재가 뜻을 이룸임을 알았을 것이건만 

그들은 내 존재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다.

기도하여라.

네 선생을 네 선생의 권위대로 깨닫기 위해,

네 선생의 가치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지켜보았던 여

호수아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 약속임을 알고 

그토록 담대하게 적을 무찌를 수 있었듯이,

네 선생과 함께하는 삼위를 봤다면 

너와 함께하는 삼위와 

네 선생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을 받는 너의 존재 가치를 진정코 깨달아 

이 시대에 태어난 창조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네 선생의 가치를 

영계의 가장 깊은 비밀된 곳에서 깨닫는다면 

너는 신이 되어 나와 함께 날아갈 것이다.

네 선생을 위해 기도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임을 

진정 깨닫고 깊이 기도하여라.


